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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들의 경배
조르주 드 라투르(1593-1652), <목자들의 경배>, 캔버스 유화, 107*131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2008년 12월호「가톨릭 디다케」‘그림 보고 교리 보고’(글∙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퍼즐 그림은「가톨릭 디다케」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촛불만이 빛나는 실내 정경을 묘사한 것이 특징인데, 작품 전체적으로는 단순미와 명상적인 평온함,
그리고 고요함이 돋보입니다. 그림은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 주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구원의 소식을 확인하게 된다는 루카 복음 2장(2, 8-

20), 예수님의 탄생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긴 불꽃은 그림의 황금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 1/3 위치에서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손이

불꽃을 가리고 있어 눈부심을 막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이 모두를 비출 정도로 충분히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는 바로 이러한 빛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비추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포대기가 이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기 예수
님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주변 인물 중에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직접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 성

인은 빛과 어둠 사이에 놓여 있지만 그 역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콧수염이 있는 목자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보다는 조금 약하고, 검은 옷을 입은 목자는 비록 얼굴이 어둡게 보이기는 하지만 밝
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 따스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어둠
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붉은색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붉은 옷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즉 작가

는 성모 마리아에게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회색과 검은색 그리고 갈색으로 목동
들의 옷과 여인의 옷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찬란한 색과 흐린 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연결은 그림의 공간에
리듬을 주고, 더 극적으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따스한 색으로 구성되어, 예수님
탄생의 뜨거운 열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촛불을 향해 있고, 요셉 성인의 시선은 촛불과 동시에 아기를 내려

다보고 있습니다. 촛불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수직으로 길게 뻗은 촛불은 대를 이어 계승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목자들(두 남자와 한 여자)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
고 있는데, 이들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사건(예수님의 탄생)에 몰입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진지한 시
선은 보이는 것(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증거하고 있는 듯합니다. 
성모 마리아 곁에는 어린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은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양은 순결

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양이 구유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구유 속 아기 예수님의 몸
이 서로 교차되어 십자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
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을 가져 오시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의 아기 예수님
께서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쪽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서 그림을 보고 있는 나(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는 구유 곁에 앉아 있는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 온 목자들도 같은 높이에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존경하여 공손

히 절함)하는 자세입니다. 목자들 중 한 남자는 모자를 한 손으로 붙잡고 인사하면서 왼손에는 피리를 들고 있습니
다. 그림에서 악기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목자들이 음악으로 경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곁에 있는 여자는 어떤 단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여인이 봉헌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그림 쪽 반원에는 그림의 인물들이, 그림 바깥쪽 반원은 우리의 자리로

비워져 있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은 우리 반대편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는 이쪽에서 나
머지 원을 채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 그
림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시선과 동작(성모 마리아의 가지런히 모은 두 손)들을 통해 우
리도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끌고, 바깥쪽 반원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